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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study examined self-efficacy, intention,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of ophthalmic optics students in              

relation to their post COVID-19 preventive health actions. Methods: The study involved 151 optometry students from a                

university in the Chungnam region. These students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and participated by responding to an online                 

survey over two months starting in October 2022. The study used a survey tool consisting of 34 questions on the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questions on self-efficacy, intention,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with              

regards to preventive health actions. Results: The average scores for self-efficacy and intention regarding preventive health               

actions were 3.81 and 3.91, 4.08 for COVID-19 preventive health behavior, 3.16 for preventive behavior for eye health, and                  

3.20 for preventive behavior for musculoskeletal health. Self-efficacy and intention regarding preventive health actions had a               

positive correlation (r=0.52). For COVID-19 preventive health behavior, self-efficacy (r=0.60) and intention (r=0.84)            

regarding preventive health actions had a positive correlation. Additionally, preventive behavior for eye and musculoskeletal              

health had a positive correlation (r=0.68). Conclusions: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a high level of self-efficacy for                 

preventive health actions by ophthalmic optics students led to a high level of intention as well as COVID-19 preventive                  

health behavior. An increase in preventive behavior for musculoskeletal health predicted an increase in preventive behavior               

for eye healt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educational interventions that improve the self-efficacy of preventive                

health actions and discuss proper preventive behaviors for eye and musculoskeletal health in detail.

Key words: COVID-19, self-efficacy, preventive behavior, preventive behavior for eye health, preventive behavior for 

musculoskele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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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코로나19는 사회 전반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도 커다      

란 영향을 미쳤다. 대학은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감염의 위험이 높은 장소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학 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원격수       

업을 시행하였다. 비대면 원격수업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시작되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 비대면 수업 병행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다.[1,2] 

비대면 원격 수업 시간이 길수록 VDT(video display      

terminal)와 관련된 눈 피로도는 증가하였고, 특히 스마트      

폰을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의 과도한 이용으로 유발되는      

눈의 피로를 고려해야 한다.[3-5] VDT 증후군은 눈의 피로       

뿐만 아니라 반복 동작으로 인해 근골격계 증상도 동반한       

다. 선행연구에서 디지털기기 사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전     

신과 근골격계 통증이 증가하였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그룹의 VDT 증후군 증상이 적게 나타났다.[6,7] 따라서 원       

격수업 병행으로 인해 대학생의 디지털기기 사용이 증가      

됨에 따라 건강예방행위가 중요시 되고 있으며, Bourassa      

등의 연구[8]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예방행위가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건강예방행위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발견      

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건강예방      

행위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자기효능     

감은 건강예방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에 더 주목      

하여 건강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건        

강예방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10] 

대학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다       

른 연령층에 비해 흡연이나 음주 등 다양한 건강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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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고 있으며, 질환에 대한 관심이 낮아 건강관리도 소       

홀하게 된다.[11-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원격수업      

을 병행하고 있는 안경광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이후 건강예방을 위한 자기효능감과 의도 및 건강예방       

행동(코로나19, 눈 건강, 근골격계 건강)을 조사하여 미래      

안보건 전문가로써 건강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건강예방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프      

로그램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충남지역 일개대학 안경광학과 학생 151명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설문 도구는 일반적 특성 6문항, 코로나19 예방       

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 5문항, 코로나19 예방행위에 대      

한 의도 4문항, 건강예방행위 19문항으로 총 3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도구는 Kim[14]의 연구에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코로나19 예방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의     

도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예방행위의 자기효능감과 의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건강예방행동 문항은 두 명의 전문가(안경      

광학과 교수와 물리치료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눈 건강과      

근골격계 건강 예방행동 문항을 보완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예방행동 실천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예방행위에 대한 자기효능      

감, 의도 및 건강예방행동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       

본 t-검정, ANOVA 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다, 모든 유의수준은 p<0.050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평균 나       

이 20.38±2.15세이며, 남성은 55명(36.4%), 여성은 96명     

(63.6%)이었다. 주관적 건강 상태로는 ‘건강함’ 62명(41.1%),     

‘보통’ 64명(42.4%)이었고, ‘건강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학     

생은 25명(16.6%)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학업에 영향     

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97명(64.2%)으로 많았고,     

코로나19 동안 목, 어깨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        

는 학생은 9명(6.0%), 시력저하 및 안과질환을 진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18명(11.9%)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예방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의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예방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의도를 분석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건강예방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전체 평균은 3.81±0.54점이었고, 의도     

는 평균 3.99±0.57점을 나타내었다. 

건강예방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건강상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한     

그룹이 3.99±0.50점으로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응답한 그     

룹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0). 이는 다양한 전공의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15]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추        

후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건강습관에 대한 추가 분석       

이 필요하다. 

건강예방행위에 대한 의도는 성별(p<0.010)과 ‘코로나    

19가 학업에 영향을 미쳤다’(p<0.050)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 여학생이 4.10±0.52점으로 남학생보다 건     

강예방행위에 대한 의도가 높았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      

다 건강에 대한 지각 및 건강증진행위가 높다는 선행연구       

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13,14] 또한, ‘코로나19가 학업      

에 영향을 미쳤다’에 “그렇다”로 응답한 그룹이 4.08±0.57      

Table 1. Cronbach’s 

Variables Number Cronbach’s 

Self-efficacy 5 0.76

Intention 4 0.70

COVID-19 preventive behavior 7 0.85

Eye health preventive behavior 5 0.73

Musculoskeletal health preventive behavior 7 0.78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1)

Variables N (%) M±SD

Age 20.38±2.15

Gender
Male 055 (36.4)

Female 096 (63.6)

Subjective health

Healthy 062 (41.1)

Moderate 064 (42.4)

Unhealthy 025 (16.6)

Impact of COVID-19 on 

academic work

Yes 097 (64.2)

No 054 (35.8)

Experience with diagnosing neck 

and shoulder-related disorders 

during COVID-19

Yes 009 (6.0)

No 142 (94.0)

Experience with blurred vision 

and diagnosis of eye disease 

during COVID-19

Yes 018 (11.9)

No 133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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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높았는데,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람이      

붐비는 곳을 피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노력 등을 하는        

의도가 학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으로 생각한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눈 건강과 근골격계 건강        

예방행동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눈 건강과 근골격계 건강       

예방행동을 분석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건강예방행동     

중 코로나19 4.08±0.59점, 눈 건강 3.16±0.78점, 근골격계      

건강 3.20±0.68점을 나타내었다. 

코로나19 건강예방행동은 주관적 건강상태(p<0.050)와   

‘코로나가 학업에 영향을 주는가’(p<0.01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한 그룹의 건      

강예방행동이 4.22±0.61점으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19가    

학업에 영향을 미쳤다’에 “그렇다”로 응답한 그룹의 건강      

예방행동이 4.18±0.59점으로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16]       

의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예방행위가 차      

이가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안경광학과       

학생들은 본인의 건강상태를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코로나19 건강예방행동을 적극적으     

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골격계 건강예방행동은 코로나19 동안 목, 어깨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그룹이 3.68±0.50점으로 그      

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았다(p<0.050). 이는 목, 어깨 관련       

해서 불편함을 겪은 학생들이 근골격계 건강예방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 건강예방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의도, 건강예방행동     

(코로나19, 눈 건강, 근골격계 건강) 분석 

건강예방행위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의도, 건강예방행     

동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건강예방행위에 대한 의도는 자기효능감과 정적상관    

(r=0.52, p<0.010)으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예방     

행위 의도가 높았다. 자기효능감은 본인의 능력으로 바람      

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 또는 기대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예방행위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믿고 본인의 건강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말        

한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건강예방행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17] 

코로나19 건강예방행동은 자기효능감(r=0.60, p<0.010),   

의도(r=0.84, p<0.010)와 정적 상관으로 건강예방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의도가 높을수록 코로나19 건강예방행     

동이 높았다. 이는 Jhang[17]의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자기      

효능감과 건강예방행위는 정적상관으로 자기효능감이 높    

을수록 건강예방실천과 관련한 행위가 높다는 결과와 유      

사한다. 

Table 3. Self-efficacy and intention for COVID-19 preventive health behavior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Self-efficacy Intention

M±SD M±SD

Gender

Male 055 (36.4) 3.83±0.61 3.80±0.62

Female 096 (63.6) 3.79±0.50 4.10±0.52

T 0.35 −3.16**

Subjective health

Healthy 062 (41.1) 3.99±0.50 4.05±0.60

Moderate 064 (42.4) 3.65±0.51 3.90±0.53

Unhealthy 025 (16.6) 3.73±0.60 4.08±0.61

F 7.05** 1.43

Impact of COVID-19 on academic work

Yes 097 (64.2) 3.80±0.54 4.08±0.57

No 054 (35.8)0 3.82±0.55 3.83±0.56

T −0.22 2.61*

Experience with diagnosing neck and shoulder-related 

disorders during COVID-19

Yes 009 (6.0) 3.64±0.74 4.14±0.75

No 142 (94.0) 3.82±0.53 3.98±0.56

T −0.92 0.78

Experience with blurred vision and diagnosis of eye disease 

during COVID-19

Yes 018 (11.9) 3.84±0.56 4.08±0.58

No 133 (88.1) 3.80±0.54 3.98±0.57

T 0.33 0.71

Total 151 (100.0) 3.81±0.54 3.99±0.57

*p<0.050, **p<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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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건강예방행동은 건강예방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    

(r=0.26, p<0.010)과 의도(r=0.28, p<0.010), 코로나19 건강     

예방행동(r=0.39, p<0.010)과 약한 정적상관으로 건강예방    

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의도, 코로나19 건강예방행동     

이 높을수록 눈 건강예방행동이 높았다. 이는 코로나 건강       

예방행동에 적극적인 학생이 눈 건강예방행동에도 적극적     

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안경광학과 학생을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안경광학과 학생들은 규칙적인 식      

사와 운동을 소홀히 하는 등 건강관리에 소극적인 결과를       

나타내었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눈에 피로감을 주는 요인      

으로 확인되어 눈 건강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8] 본 연구 결과, 건강예방행위의 자기효능감     

이 증가될수록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좋게 유지하려는 적      

극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신 건강예방뿐만       

아니라 눈 건강예방에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근골격계 건강예방행동은 건강예방행위에 대한 자기효    

능감(r=0.25, p<0.010), 의도(r=0.34, p<0.010), 코로나19    

건강예방행동(r=0.44, p<0.010), 눈 건강예방행동(r=0.68,   

p<0.010)과 정적상관으로 건강예방행위에 대한 자기효능    

감과 의도, 코로나19 건강예방행동과 눈 건강예방행동이     

높을수록 근골격계 예방행동도 높았다. 

근골격계 건강예방행동이 눈 건강예방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근골격계 건강예방      

행동이 눈 건강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47%이며, 회       

귀식 모형(F=129.68)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0).   

Table 4. COVID-19, eye health and musculoskeletal health preventive behavior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COVID-19 Eye health Musculoskeletal health

M±SD M±SD M±SD

Gender

Male 055 (36.4) 3.11±0.82 3.06±0.74 3.40±0.60

Female 096 (63.6) 3.19±0.76 3.28±0.64 3.58±0.52

T −0.59 −1.86 −1.93

Subjective health

Healthy 062 (41.1) 4.22±0.61 3.23±0.80 3.25±0.69

Moderate 064 (42.4) 3.92±0.55 3.15±0.78 3.11±0.66

Unhealthy 025 (16.6) 4.15±0.56 3.01 3.31±0.73

F 4.61* 0.72 1.05

Impact of COVID-19 on academic work

Yes 097 (64.2) 4.18±0.59 3.16±0.76 3.24±0.70

No 054 (35.8) 3.89±0.53 3.15±0.81 3.12±0.65

T 2.98** 0.13 1.06

Experience with diagnosing neck and 

shoulder-related disorders during COVID-19

Yes 009 (6.0) 4.25±0.81 3.13±0.66 3.68±0.50

No 142 (94.0) 4.07±0.57 3.16±0.79 3.17±0.68

T 0.91 −0.10 2.22*

Experience with blurred vision and diagnosis 

of eye disease during COVID-19

Yes 018 (11.9) 4.21±0.55 3.34±0.60 3.37±0.70

No 133 (88.1) 4.06±0.59 3.13±0.80 3.17±0.68

T 0.97 1.08 1.16

Total 151 (100.0) 4.08±0.59 3.16±0.78 3.20±0.68

*p<0.050, **p<0.010 

Table 5. Correlation among subjective health, self-efficacy,      

intention, COVID-19, eye health, and musculoskeletal     

health preventive behavior

Variables 1 2 3 4 5

1. Self-efficacy 1

2. Intention 0.52** 1

3. COVID-19 

preventive behavior
0.60** 0.84** 1

4. Eye health 

preventive behavior
0.26** 0.28** 0.39** 1

5. Musculoskeletal 

health 

preventive behavior

0.25** 0.34** 0.44** 0.68** 1

**

p<0.010 

Table 6. Effects of musculoskeletal health preventive beha-       

viors in eye health preventive behavior

Variables B β t R R
2

F

(Constant) 0.68

Musculoskeletal 

health preventive 

behavior

0.78 0.68 11.39** 0.68 0.47 129.68**

**

p<0.010



Analysis of Optometry Students’ Self-Efficacy, Intention,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Post COVID-19... 67

Vol. 28, No. 2, June 2023 J Korean Ophthalmic Opt Soc.

이 결과, 근골격 건강 예방행동이 1단위 증가하면 근골격       

건강 예방행동은 0.78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p<0.010). 선행연구에서 독서자세에 따라 눈 피로도는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독서자세가 눈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17] 온라인 학습을 시청하는 동안      

정적인 자세를 유지함에 따라 어깨와 목 등 근골격계의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며, 자세를 취하고 있는 동안 눈은        

화면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눈의 피로도가 유발될 수      

있다. Hwang 등[7]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디지털기기 사용      

중 규칙적인 운동이 눈과 근골격계 통증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온라인 학습동안 주기적인 휴식과 스      

트레칭 같은 운동으로 근골격계 건강예방행동을 적극적으     

로 하면 눈 건강예방행동도 증가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근골격계 건강예방행동이 눈 건강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치     

므로, 눈과 근골격계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눈 건강예방에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결 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      

서 안경광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예방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 의도 및 건강예방행동을 분석하였다. 안경광     

학과 대학생들의 건강예방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3.81±0.54점이었고, 의도는 3.99±0.57점이었다. 코로나19 건    

강예방행동은 코로나19 4.08±0.59점, 눈 건강 3.16±0.78점,     

근골격계 건강 3.20±0.68점으로 코로나19 건강예방행동    

실천이 가장 높았다. 건강예방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예방행위 의도가 높았고, 건강예방행동 실     

천이 높았다. 또한, 근골격계 건강예방행동 실천이 높을수      

록 눈 건강예방행동 실천도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안경광학과 대학생들의 건강예방행위에 대     

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며, 올바른 눈      

과 근골격계 건강예방을 위한 융복합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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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안경광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이후 건강예방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 의도 및 건강예방행동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22년 10월부터 2개월간 온라인 설문 조사에 응답한 충남지역 일개대학 안경광학과 대학             

생 1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 건강예방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의도, 건강예             

방행동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 34문항의 설문 도구를 사용하였다. 결과: 건강예방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의도            

는 각각 평균 3.81점, 3.99점이었고, 코로나19 건강예방행동 4.08점, 눈 건강예방행동 3.16점, 근골격계 건강예방행            

동 3.20점을 나타내었다. 건강예방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의도는 정적상관(r=0.52)을 나타내었고, 코로나19 건강          

예방행동은 건강예방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r=0.60), 의도(r=0.84)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눈 건강예방행동과 근         

골격계 건강예방행동은 정적상관(r=0.68)을 나타내었다. 근골격계 건강예방행동은 눈 건강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은 47%이었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안경광학과 대학생의 건강예방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의도도 높았고, 코              

로나19 건강예방행동도 높았다. 근골격계 건강예방행동이 증가할수록 눈 건강예방행동도 증가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건강예방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며, 올바른 눈과 근골격계 건강예방행           

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어: 코로나19, 자기효능감, 예방행동, 눈 건강예방행동, 근골격계 건강예방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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